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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도권 현행 거리두기 체계 일주일 간 유지

○ 중앙재난대책본부(본부장 : 국무총리 김부겸, 이하 중대본)는 오늘(6.30)

논의에서 수도권 상황이 엄중하여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

하되, 단계기준 초과 시 수도권을 3단계로 격상하기로 하고, 지

자체별로 이행기간 동안 최대한 방역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

하는 것으로 논의하였습니다.

○ 이후 서울시에서 금일(6.30) 자치구 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

결과, 상황이 엄중하다는 인식 하에 1주일 간 거리두기 체계 적용

유예를 결정하고 중대본에 이러한 내용을 알려왔습니다.

- 경기도, 인천시 등도 상황을 공유받고 수도권 전체의 거리두기

재편을 1주간 유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

- 이에 따라 수도권은 사적모임 4인까지 허용 , 유흥시설 집합

금지 , 노래연습장 , 식당‧카페 22시 운영시간 제한 등 현재의

조치를 1주일간 유지할 예정입니다.

○ 중대본도 수도권 지자체들의 자율적인 결정을 존중하여 1주간의

유예기간을 가져가는 데 동의하는 바이며, 수도권 지자체들과 함께

수도권의 유행을 안정화시키는 데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.


